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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혈압에서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아져  
- Springer Nature의 BMC Public Heath 저널에 발표, 

Springer Nature에서 폭넓은 대중의 관심을 받을 연구로 선정 -

□ 연구진: 

 o 본 논문의 책임저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이며, 제1저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구실의 정경인 연구원이다.

□ 내용 및 의의 

 o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와 정경인 연구원은 낮은 혈압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검진자료를 

사용하였다. 19-101세의 한국 성인 중 낮은 혈압 또는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 10,708명을 

대상으로 하여, 낮은 혈압이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수축기혈압 100 mmHg 미만의 낮은 혈압을 가진 사람에서 자살 생각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낮은 혈압의 기준을 <95, <90 mmHg와 같이 낮출수록 자살 생각의 위험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높은 혈압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o 심혈관 사망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비해 저혈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전체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낮은 혈압이 자살

생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낮은 혈압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낮출수록 자살생각의 위험비가 증가하여 양적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임상실제에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피로감, 어지럼증, 우울감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낮은 혈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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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붙임]   1. 연구결과    2. 용어설명    3. 그림설명    4. 연구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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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정상혈압군과 비교했을 때, 수축기혈압 100 mmHg 미만의 낮은 혈압군에서 자살

생각에 대한 위험비(odds ratio)가 높게 나타났다. 위험비는 성별, 연령, 체질량

지수, 총콜레스테롤농도, 당뇨병, 뇌졸중, 심질환, 우울증 등을 보정한 후에도 유사

하였다. 

   또한 위험비의 크기는 저혈압의 기준을 수축기혈압 100 mmHg 미만, 95 mmHg 미만, 

90 mmHg와 같이 더욱 엄격히 정의할 수록 더욱 높았다 (OR = 1.2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8 to 1.55; OR = 1.44, 95% CI, 1.14 to 1.82; and OR = 

1.71, 95% CI, 1.11 to 2.62 for SBP < 100, SBP < 95, and SBP < 90 mmHg, 

respectively). 이에 비해 고혈압 전단계 및 고혈압에서는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 4 -

용   어   설   명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관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여 보건정책과 

사업에 반영, 평가하기 위해 매년 192개 지역의 국내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함. 

    낮은 혈압(저혈압, low blood pressure, hypotension, constitutional hypotension): 

낮은 혈압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축기혈압 

90 이하 & 확장기혈압 60 이하를 저혈압이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확장기혈압과 관계없이 남성에서는 수축기혈압 110 미만, 여성에서는 수축기혈압 

100 미만을 저혈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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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설   명

 

 위의 표에서와 같이 연령, 성별, BMI, 총콜레스테놀농도,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흡연, 

알코올섭취, 성별*연령 상호작용,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협심증, 우울증 등 여러 잠재적 교

란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때 수축기혈압 100 mmHg 미만의 낮은 혈압에서는 모든 공변

량 통제 모델에서 자살생각의 위험이 정상혈압군에 비해 높았다. 

 낮은 혈압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여 SBP <95 mmHg, SBP <90 mmHg으로 할수록 자살생

각의 위험비(odds ratio)가 더욱 높아졌다. 가장 많은 변수를 통제한 후의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모델 Ⅴ의 경우, 정상혈압에 비해, SBP <100 mmHg, SBP <95 mmHg, SBP <90 mmHg에서 각

각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비가 24%, 43%, 7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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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Ⅳ와 Ⅴ에서 낮은 혈압뿐 아니라 고혈압전단계군과 고혈압군을 포함시켜 정상혈압 대

비 자살생각의 위험비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그 결과 SBP <100 mmHg 의 낮은 혈압군에

서는 저혈압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할 수록 자살생각의 위험비가 증가하였으나, SBP <110 미

만을 기준으로 한 저혈압군에서는 정상혈압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고혈압전단계군과 고혈압군

에서 역시 자살생각의 위험비는 정상혈압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은 혈압의 수준이 수축기혈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SBP <100 mmHg 정도일 수 있으며, 낮은 혈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혈압과 양상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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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력사항

l 교신저자: 조성일 교수

1. 인적사항

 ○ 소 속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만성병역학)   

 ○ 전 화 : 02-880-2717

 ○ E-mail : scho@snu.ac.kr

2. 학력

 ○ - 198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1986

 ○ - 199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1990

 ○ - 1999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역학 및 환경보건학, 박사, 1999

 ○ - 2000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역학, Postdoc, 2000 

3. 경력사항

Post-docoral research fellow,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2000

Instructor, Assistant Professor, Associat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2011

Associate Dean of Office of Ineternational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2010

President,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Stress, 2010-2012

President, 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2014-2015

President,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2015-2016

 

4. 기타 정보

Editor-in-Chief,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15-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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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1저자: 정경인 연구원

1. 인적사항

 ○ 소 속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만성병역학) 

 ○ 전 화 : 02-880-2830

 ○ E-mail : jki0515@snu.ac.kr  jki0515@naver.com

2. 학력

 ○ 1991-1995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95

 ○ 1995-199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1997

 ○ 2013-201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5

3. 경력사항

Ÿ 경인약국 대표약사 (1997-2003)

Ÿ UBM Medica Korea, KIMS 학술팀 팀장 (2007-2013)

Ÿ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상무, 이사 (2014-2018)

 

4. 기타 정보

Ÿ 약사

Ÿ 한국약사교육연구회 학술부회장

Ÿ 한국메디컬라이터협회 학술이사

Ÿ 대한약사회 학술위원회 부회장


